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미국파견국가 파견도시

University of Arkansas파견대학 파견기간

6월 21일 귀국귀국여부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University of Arkansas는 월마트 본사가 있는 아칸소 주의 Fayetteville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월마트, 영화관,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교 건물과 시설은 깔끔하고, 학교 내에 작은 월마트도 있어서
파견대학

편리합니다. 학교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활기찬 분위기이며,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스포츠 특히 풋볼 팬들이 많아 경기가 있는 날에는 학교 전체가

들썩입니다.

<ELAC 2043--Seminar in US culture, communication, and 
institutions>: [추천]

: 유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전반적인 미국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조별발표, 토론, 퀴즈, 인터뷰 등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비록

과제는 조금 많았지만 부담 없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Fall 학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습니다.

(P.S. Lindsey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은 프랑스로 가셨습니다.)

2014-2학기
<AMST 2003--American Culture>

수업
: [비추]

: 미국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으로 대학원생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전반적인 역사 보다는 한 부분에 깊게 파고들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많은 Reading과제로 힘들었습니다.

<MKTG 3553--Consumer Behavior>

: [추천]

: 소비자 행동론과 마케팅 수업입니다. Sarah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훈

Arkansas-Fayetteville

1년



교수님이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토론도

하십니다.

<ELAC 0011--Grammar through Writing>

: [비추]

: 작문도 했지만 기본 문법 위주의 수업입니다. 문법 복습 차원에서는

들을 만 한 수업이지만 시간이 조금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COMM 1003--Film Lecture>

: [추천]

: 영화의 역사, 영화 촬영 기법 등 영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수업은 영화감상과 이론수업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집니다.

<MUAC 1161--Class Instruction in Piano>

: [추천]

: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피아노 기본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ELAC 2012--English Phonology>

: [추천]

: 미국 발음 수업으로 발음 교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녹음 과제와

짧은 스피치 등이 있습니다.

<HOSP 4663--Issues & Trends in Hospitality & 
Tourism>: [추천]

: 외식업 중심의 수업이었지만 배울게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조별과제로

직접 레스토랑 아이디어를 내서 발표도 하고, 외부 초청 강의도 몇 번
2015-1학기

있었습니다.
수업

<MGMT 2103--Managing People and Organizations>

: [보통]

: 인사관리와 마케팅 수업입니다. 매주 퀴즈가 있고 간단한 팀 프로젝트도

3번 정도 있습니다.

<MGMT 4253--Leadership>

: [보통]

: 강의는 별로였지만 외부초청 강의, 컨퍼런스 참여 등 강의 외적인



활동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MUAC 1321--Class Instruction in Guitar>

: [추천]

: 기타연주 기본부터 배울 수 있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를 각자 준비해 가야 돼서 아마존에서 저렴한 기타를 사거나 기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빌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학기 시작 일주일 전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또 이 시기에 ICT, ifamily, campus cousin, conversation club등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신청도 받습니다. 되도록이면 빠지지

말고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프로그램 온 교환학생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운영

우리학교 교환학생들은 활발한 Laura가 담당하고 있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도와줍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끔 예상할 수

없는 날씨와 큰 일교차로 당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날씨는 좋습니다.

여름에는 한국처럼 습하지 않아서 너무 좋고, 겨울에는 조금만 눈이날씨

쌓여도 학교가 휴강을 합니다.



학교 내에 항상 UAPD가 있고, 새벽에 혼자 나가서 걸어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이동할 때는 Safe Ride를 불러서안전

무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Holcombe Hall 기숙사에 배정되는데 저는

특이하게 Gregson Hall에 배정되어서 조금 당황했지만 알고 보니 최상의

위치에 있는 기숙사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중앙에 있어서 강의실,

체육관, 카페테리아, 도서관, 학생회관에 걸어서 5분~10분내로 갈 수숙소

있습니다.

Gregson Hall은 고학년 전용 기숙사로 2인 1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숙사 보다는 차분한 편이지만 학기 중 지하에서 행사도 많이

진행되어서 재미있게 생활했습니다.

학교 Meal Plan ( O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O ) 직접 요리         (   )  기타     (   )

저는 10 meal plan을 신청했었는데 적당했습니다. 약간 모자를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먹기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먹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10 meal plan을 해보고 모자를 경우식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 카페테리아는

3개가 있고 모두 뷔페식이라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니언에는

파파이스, 버거킹, 칙플레 등 푸드코트가 있고, 학교 주변에 맛집들도

많아서 식사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어서 월마트, 영화관, 백화점 등에 Red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노선의 버스가 있어서 이동할

때 쉽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공항에 가는 버스는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교통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달러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300만원 이내 (대한항공)

왕복보다는 미국으로 가는 편도만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미국 내 다른

주나 유럽, 캐나다 등을 여행하고 

돌아올 경우)

Fees 없음.

보험료
Fallà $ 798

Springà $ 1102
학교보험(의무)

숙소

[Gregson Hall]

Fallà $ 2636

Springà $ 2436

식비
Fallà $ 1550

Springà $ 1550
10 meal plan

교통비 학교 무료 버스

책값 $ 300 이내 전공마다 상이함.

기타1 약 $8000
여행비

(미국 중부,서부,동부+캐나다)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먼저, 짐은 최대한 적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월마트에서 생필품을 다 살 수

있으니 비상약만 조금 챙겨가세요. 저는 28인치 캐리어 1개를 가져갔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캐리어를 하나 더 구매해서 기념품이나 옷들을 넣어왔습니다. (한국보다

유명 브랜드 캐리어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 대부분 차를 렌트해서 로드트립을 했는데, 아칸소 주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협약에 의해서 아칸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전 방학 기간 동안에는 리스닝과 회화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문화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자신감 있게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작년 이 맘 때쯤 선배님들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를 보고 출국 준비를 했었는데 벌써

제가 쓸 날이 다가왔네요. 지난 1년 동안의 교환학생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꿈이자 저를

성장시켜준 아주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 친구들과 떨어져서 혼자

타지에 나가는 것이었기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출국했던 순간부터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매 순간순간들이 저를 성장시켜주었습니다. 1년간의 미국

생활을 통해 생각의 범위도 넓어졌고 깊이 또한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출국 전 각자의 목표를 정하실 텐데 영어 실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많이 움직이셔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년 동안 배운 것들 중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행하면서 느낀 것인데 ‘길을 잃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창 여행 중에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을 검색하고 가고 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서 당황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 데이터가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을

돌아다녔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멋진 풍경을 보고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고자 했던 곳을 찾아 갔습니다. 저는 그 때 길을

잃는 것 또한 길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약 길을 잘못 들지 않았다면 그



멋진 풍경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중간중간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생기면 멀리 돌아가더라도 가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잃었어도 다시 뒤돌아서 아는 길이 나올 때까지 돌아왔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서 빠르게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면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거나 막다른 곳을 만나면 주저앉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다시 뒤돌아서 가는 것도 길을 찾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따라 꼭

앞으로만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교환학생 생활을 응원합니다~!!

7. 사진보고서

오리엔테이션 Devil’s den park

풋볼 경기 Buffalo River



Thanksgiving day-ifamily Halloween Party

KOSA(Korean Student Association)

이벤트
KOSA-사물놀이 팀

팀 프로젝트를 끝내고



세인트루이스(St Louis) 산타모니카(LA)

올랜도(Orlando) 뉴올리언즈(New Orleans)

뉴욕(New York) 워싱턴 D.C.


